
1

■�주요�뉴스:�미국 트럼프, 협상단 파키스탄으로 이동. 이란의 참석 여부 관련 보도는 상이

   ○ 연준 주요 인사, 현행 통화정책은 적절. 일부 금리인하 횟수 감소 전망도 제기  

   ○ ECB 뮐러 위원, 인플레이션 위험 불구 급격한 금리인상은 경계할 필요    

   ○ 일본은행 우에다 총재, 중동 상황 고려 시 명확한 정책결정이 어려운 국면   

■�국제금융시장(주간): 미국은 중동전쟁 종전 낙관론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  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주가 상승[+4.5%], 달러화 약세[-0.6%], 금리 하락[-7bp] 

   ○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종전 기대 고조, 기술주 강세 등으로 상승
            유로 Stoxx600지수는 반도체 및 은행 관련주 강세 이어지며 1.9% 상승 

   ○ 환율: 달러화지수는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으로 하락
           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모두 0.4% 상승 

   ○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유가 하락, 인플레이션 우려 일부 완화 등이 반영 
            독일은 ECB의 금리인상 관측 후퇴 등으로 10bp 하락

       ※ 원/달러 환율(주간) 1.61% 하락, 한국 CDS 하락

4/17일 4/10일 전주말대비 4/17일 4/10일 전주말대비

  
주가

 미국 7,126.1 6,816.9 +4.54%   

국채
금리
10y

미국 4.25% 4.32% -7bp

 유럽 626.58  614.84 +1.91%   
독일 2.96% 3.06% -10bp

 중국 4,051.4  3,986.2 +1.64%   
영국 4.76% 4.84% -7bp

 일본 58,476  56,924 +2.73%
   CDS  

 5y
 

한국 29bp 30bp -1bp

 한국 6,191.9  5,858.9 +5.68% 중국 42bp 45bp -3bp

환율 

달러지수 98.10  98.65 -0.56%   
위험
지표 

EMBI+ 254bp　 267bp　 -13bp　
  

유로화 1.1765  1.1723 +0.36% VIX 17.48 19.23 -9.10%
  

엔화 158.64  159.27 +0.40%

원자재

WTI유 83.85 96.57 -13.17%
  

위안화 6.8182  6.8292 +0.16% 구리 611.5 588.6 +3.88%

  
원화 1,460.0 1,483.5 +1.61% 금 4,830.3  4,749.8 +1.70%

주: 주가는�미국� S&P 500, 유럽� Stoxx 600, 중국�상해종합, 일본�닛케이225, 한국�Kospi. NDF 환율�변화는�스왑포인트�
감안한�전일�현물환�종가�대비. 환율은�달러화�대비�통화가치 등락(+/-는�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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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일의�포커스

n 미국�트럼프,�협상단�파키스탄으로�이동.�이란의�참석�여부�관련�보도는�상이�

� � �○ 트럼프� 대통령은� SNS에� 자국의� 협상단이� 파키스탄으로� 향하고� 있으며,� 20일�

협상을� 위해� 도착할� 예정이라고� 게시.� 또한� 이란이� 호르무즈� 해협에서� 총격을�

가해� 휴전� 협정을� 위반했다고� 지적하고,� 공정하고� 합리적인� 미국의� 제안을�

받아들이지�않을�경우�이란의�모든�발전소와�다리를�파괴할�것이라고�경고

� � �○ 다른� 한편으로는,� 합의가� 다가오고� 있고,� 이란이� 농축� 우라늄� 포기에�

동의했다며� 낙관적� 전망도� 제시.� 한편,� WSJ는� 미군이� 호르무즈� 해협을� 넘어�

전� 세계� 공해상에서� 이란과� 연계된� 선박을� 나포할� 준비를� 하고� 있다고� 보도.�

실제로�19일�호르무즈�돌파를�시도한�이란�국적�화물선을�나포하여�항해를�저지

� � �○ 타스� 통신에� 따르면,� 이란� 당국은� 미국의� 해상� 봉쇄가� 이어지는� 한� 협의에�

응하지� 않을� 방침.� 또한� 일부� 이란� 고위� 관료는� 핵문제� 관련� 합의에� 이르지�

못했고,� 양국� 간� 의견� 차이를� 좁히기� 위해� 협상이� 필요하다고� 언급.� 18일에는�

인터넷매체�악시오스가�이란이�호르무즈�해협을�다시�봉쇄했다고�보도

� � �○ CNN은� 복수의� 소식통이� 이란� 또한� 대표단을� 파키스탄에� 파견할� 예정이라고�

언급했다고� 보도.� 아울러� 이들은� 이번� 협상이� 순조롭게� 진행되면� 양국의�

대통령이�종전�관련�공동�선언에�서명할�수도�있다고�첨언

� � �○ 한편,� 이스라엘의� 카츠� 국방장관은� 자국의� 군인을� 위협에서� 지키기� 위해�

필요할� 경우� 전면적인� 무력을� 사용하도록� 지시했다고� 발언.� 이에� 일부에서는�

레바논�전선에서도�얼마든지�충돌이�다시�발생할�수�있다고�우려

� � � � � � *�기타�중동전쟁�관련�주요�내용은�특별일보�참조

글로벌�동향�및�이슈

n 연준�주요�인사,� 현행�통화정책은�적절.� 일부�금리인하�횟수�감소�전망도�제기

� � �○ 샌프란시스코�연은의� 데일리� 총재는� 현행� 통화정책이�적절하며,� 금리� 수준을� 현�

수준에서� 유지해도� 인플레이션을� 억제할� 수� 있다고� 발언.� 이는� 금리동결을�

지지한다는� 의미로� 해석.� 親트럼프� 성향의� 마이런� 이사는� 인플레이션� 전망이�

복잡해져�금년�자신의�금리인하�횟수�전망을�낮출�수�있다(4회→3회)고�언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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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 미국�백악관,� Anthropic과�보안�관련�회담.�국가보안국은�규제�불구�미토스�사용

� � �○ 백악관과� Anthropic은� 새로운� AI� 모델� 미토스� 관련� 회담을� 개최.� 현재� 양측은�

미토스의� 혁신적� 보안� 파괴� 능력� 등으로� 사용� 범위� 관련� 소송을� 진행� 중인데,�

회담을� 통해� 이견이� 좁혀질� 것을� 예상.� 다만� 일부� 언론은� 국가보안국(NSA)이�

미토스를�사용하고�있다고�보도(현재�국가기관은�미토스�사용이�금지)

n Goldman� Sachs,� 미국�주가의�상승세�지속�위해서는�당국의�금리인하가�필요

� � �○ 크리스천� 뮐러� 자산배분� 헤드는� S&P500� 지수가� 사상� 최고치를� 경신했는데,�

추가� 상승을� 위해서� 중앙은행들이� 다시� 금리인하로� 선회해야� 한다는� 의견을�

피력.�그렇지�않으면�상승세�지속�여부에�의구심을�가질�수�있다고�부연

n IMF,�개발도상국은�전쟁에�더�취약.�미국�상무장관은�캐나다의�무역정책�비판

� � �○ IMF의�게오르기에바�총재는�당장�중동전쟁이�끝나도�개발도상국은�재정�여력이�

제한적이고�수입�의존도가�높아�인플레이션�충격에�더�취약하다고�지적

� � �○ 미국의� 러트닉� 상무장관은� 미국,� 멕시코,� 캐나다의� 3자� 무역합의인� USMCA는�

나쁜�합의이며,�이에�재협상이�불가피하다고�발언.�특히�캐나다가�대미�무역협상�

지연�전략을�쓰고�있다고�평가하면서� ‘한심하다(They� suck)’고�지적

n ECB�뮐러�위원,� 인플레이션�위험�불구�급격한�금리인상은�경계할�필요

� � �○ 에스토니아� 중앙은행� 총재인� 뮐러� 위원은� 중동전쟁으로� 인플레이션� 위험이�

높아졌으나� 성급한� 대응은� 자제해야� 한다고� 강조.� 아직� 중동전쟁에� 따른� 2차�

영향이�불확실하여�명확하게�금리인상이�필요하다고�주장하기�어렵다고�첨언

n 일본은행�우에다�총재,� 중동�상황�고려�시�명확한�정책결정이�어려운�국면

� � �○ 우에다� 총재는� 중동� 상황은� 예측이� 불가하고�긴박하게�진행되고�있어� 통화정책�

판단이� 어렵다고�평가.� 특히�물가�및� 경기는�향후� 상방�혹은�하방�진행이� 모두�

가능하다고� 부연.� 한편,� 실질금리는� 매우� 낮은� 수준에� 있다고� 언급했으며,�

일부에서는�이를�향후�추가�금리인상이�가능하다는�의미로�해석

주요�경제지표

n 주요�경제�이벤트(4/20일�현지시각�기준)�

� � �○� 독일� 3월�생산자물가,� 중국�인민은행�대출우대금리(LPR)� 발표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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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시각�및�외신평가

n 미국-이란�협상,�호르무즈�개방·핵�포기·레바논�분쟁�등�난제로�타결�불투명� ­�블룸버그

� � � (Can� the� US� and� Iran�Agree� to� a� Lasting�Deal� to� End� the�War?)

� � � ○�세계는�미국과�이란이�합의한� 2주간�휴전�시한이�다가옴에�따라�중동전쟁의�종전�

여부에� 집중.� 하지만,� 다음의� 이유들로� 단기간� 내� 타결은� 쉽지� 않을� 전망.� 첫째,�

호르무즈�해협의�영향력�등으로�이란은�장기적�측면에서�통제권�유지�갈망

� � � ○� 둘째,�이란은�민간�목적의�우라늄�농축�권리를�주장하지만,�트럼프는�해당�사안에�

대해� 협상의� 여지가� 없다는� 강력한� 입장(농축� 우라늄� 전량� 해외� 반출)� 표명.� 셋째,�

레바논� 분쟁� 장기화로� 인한� 미국� 협상력� 약화.� 넷째,� 이란� 탄도미사일� 프로그램�

제한,� 이란의� 헤즈볼라와� 후티� 반군� 지원� 중단,� 對이란� 경제� 제재� 해제,� 전쟁�

피해�배상�요구�등과�관련한�양측의�강경한�태도는�모두�협상의�걸림돌로�작용

n 미국�주가,�사상�최고치�불구�일회성�요인의�양호한�기업�실적�전망에�기인�­�WSJ

� � � (The� Record� Stock�Market� Rests� on� Some� Big�One-Offs)

� � � ○� 주요�주가지수는�양호한�기업�실적�전망�등으로�사상�최고치.� 특히�이는� AI� 붐으로�

인한� 칩� 수요� 증가� 기대와� 중동전쟁에� 따른� 에너지� 기업� 호황이� 반영.� 하지만,�

이러한� 요인은� 일회성� 현상일� 가능성.� 우선,� AI� 혁신이� 오히려� 컴퓨팅� 수요� 감소를�

유도하거나,�투자자�기대에�미치지�못할�경우,�또는�칩�생산�증가로�인한�가격하락,�

데이터센터�수요�정점�도달�가능성�등으로�칩�수요의�지속적�증가는�불확실

� � � ○� 아울러,� 중동전쟁發� 유가� 상승� 또한� 종전� 이후� 큰� 폭� 하락할� 소지.� 한편,� 높은�

실적� 기대� 불구� 주가수익비율(PER)이� 하락하는� 이례적인� 현상도� AI� 관련주와�

에너지�기업의�수익�전망�지속성에�대한�의구심이�반영된�결과

n 미국의�에너지�자립,�보다�강경한�대외�압박�여건을�조성� ­� Financial� Times

� � � (Energy� independence� could�make� America�more� aggressive)� �

� � �○� 2012년� 이스라엘� 네타냐후� 총리가� 이란� 핵개발� 저지를� 위해� 워싱턴을� 방문했을�

당시� 오바마� 행정부는� 유가� 급등을� 우려.� 그러나� 현재� 미국은� 셰일� 혁명으로�

원유�순수출국이자�세계�최대� LNG�수출국으로�위상이�변화.�또한�유가가�상승하면�

소득이�해외로�유출되기보다는�국내�생산자·주주에게�이전되는�구조로�변화�

� � �○� 물론�에너지�가격은�인플레이션�등을�통해�여전히�미국의�외교정책을�일부�제약할�

수� 있지만� 관련� 수준은� 크게� 약화.� 이는� 미국이� 대외� 경제·군사적� 압박� 행사에� �

있어�제약이�줄어들었고,�그럴수록�자제할�유인도�약해질�수�있음을�의미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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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 글로벌�투자자,�중동전쟁�이후� ‘TINA(미국�증시�외에�대안�없음)’�성향이�강화�­��Reuters

� � � (Investors� pile� into� US� stocks� as� 'TINA'� revival� knocks� 'TIARA'� trades)

� � � ○� 수년간� 미국� 주가는� ‘TINA(The� Innocent� Alternative)’의� 영향으로� 사상� 최고� 수준을�

유지.�그러나�글로벌�투자자들은� `25년� 1월�트럼프�취임�이래� ‘TIARA(There� Is� A� Real�

Alternative,� 실질적�대안이�존재)’로�태세�전환하며�유럽과�신흥시장�투자를�확대.�그러나�

중동전쟁�이후�미국의�에너지�우위�등이�부각되며� ‘TINA’�움직임이�재차�강화

� � � ○� 실제로,� 양호한� 기업실적� 등으로� 휴전� 발표� 이후에도� 미국� 증시가� 견고하다는�

평가� 등으로� 280억� 달러� 규모의� 자금이� 유입(LSEG/Lipper).� 또한� Morgan�

Stanley,� Franklin� Templeton� 등의� 투자은행들은� 미국� 증시에� 대한� 투자�

의견을� ‘중립’에서� ‘비중확대’로� 상향.� 반면,� 휴전� 발표� 이후� 유럽과� 아시아�

증시에서는�투자�금액이�유출

n 트럼프�시대의�미국,�소프트파워와�글로벌�영향력이�점차�약화� ­�블룸버그

� � � (America’s� global� rizz� is� going� up� in� smoke)

n 미국�제조업�호황,�일자리�감소�불구�견고한�수요�기반�생산성�향상�등에�기인�­�WSJ

� � � (America� Is� in� the�Middle� of� a� Stealth�Manufacturing� Boom)

n 다수의�이코노미스트,�중동전쟁�끝나도�미국�경제에�부정적�영향�경고�­�Financial�Times

� � � (Impact� of� Iran�war�will� hurt�US� even� after� conflict� ends,� economists�warn)

n 사모신용�우려,�은행의�대응력·낮은�레버리지�등을�감안�시�과도한�수준�­�블룸버그

� � � (Private� Credit� Is� Not� a� Financial� Crisis� in� the�Making)

n ECB,�에너지�충격�고려해도�성급한�통화정책�대응에는�신중할�필요�­�블룸버그

� � � (The� ECB�Needn’t�Make� Europe’s� Energy� Shock�Worse)

n 세계적인�중국�제조업�의존�증가,�보호무역보다�전략�수정(다각화�등)�요구�­�Financial�Times

� � � (Lessons� from� the� China� shock� 2.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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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시장�주요�지표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

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jsjeong@kcif.or.kr

S&P500 및 KOSPI 미국 및 한국 국채 10년물

자료：Bloomberg

달러인덱스 및 원/달러 환율 브렌트유 및 유럽 천연가스

자료：Bloomberg

VIX 및 EMBI+ 달러-원 스왑베이시스 및 한국 CDS

자료：Bloomberg


